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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빈곤 문제를 남한빈곤층과 비교를 통하여 빈곤의 규모, 심도, 기여 요

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제3차 새터민 추적조사 자료와 한국사회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새터민의 가구소득은 남한주민의 약 70% 정도로 낮았으나, 빈곤선 200%이상 가

구 비율은 남한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절대빈곤선 100%미만은 남한주민의 2배, 절대빈곤선 50%미만 가구의 비율은 남한 비교층의 8배

에 달하고 있다. 새터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빈곤을 탈출하는 새터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가 하

면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새터민 빈곤층의 빈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빈곤결정요인

은 연령, 취업가구원수, 건강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새터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새터민, 경제적 적응, 빈곤 결정요인

*이 논문은 2007년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PI-08-001-B0814001)
+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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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주민의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소득과 취업률과 

같은 경제지표들이다(Slack, T. 2007). 정책가나 일반인 모두가 갖는 큰 관심 중 하나는 이주민의 새

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통합에 관한 것이고, 이주민 정착지원정책의 중심도 이들이 새로 정착한 사회

에 미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Potocky-Tripodi, 2004:60). 따라서 새터민의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문제 또한 취업이나 소득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안정성

의 문제이다(윤덕룡, 강태규, 1997;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 이금순․강신창․김병로․김수암․안

혜영․오승렬․윤여상․이우영․임순희․최의철. 2003; 이기영, 2006; 윤덕룡, 2007, 고혜원, 2008).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은 그 영향이 경제문제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새터민

의 경제적 적응수준은 이들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령, 

2005, 김연희, 2006, 박윤숙, 윤인진, 2007). 외국에서 이주민, 난민에 관한 연구에서도 경제적 적응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적응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Beiser, Johnson & 

Turner, 1993; 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Aroian & Norris, 2002). 더욱 중요하게는 이주 

첫 세대의 경제적 적응문제가 그 세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빈곤의 다세대 간의 전이라는 장기적 문

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터민 일세대의 경제적응은 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은, 2008; Slack, 2007). 

그 동안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 수준이 열악함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그러

한 인식에 따라 그동안 정부 관련부처, 연구자, 정책연구 기관 등에서 새터민의 정착지원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취업훈련과 안정적 직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과 경제적 유인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이우영, 2003; 이금순, 김규륜, 김영윤, 안혜영, 윤여상, 2005; 이금순, 

최의철, 임순희, 김수암, 이석, 안혜영, 윤여상, 2004). 그러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새터민의 경제적 통합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빈곤실태에 대한 심

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기존의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 문제는 일반적 적응에 대한 실태조사

의 한 부분으로 취업률, 소득, 경제활동의 형태 등을 다루었거나(전우택, 홍창형, 엄진섭, 2003), 새터

민의 경제적응의 차이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발견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이기영, 2006, 윤덕룡, 

2007, 윤인진, 2007). 위의 선행연구들은 새터민의 취업률, 소득수준, 직업 유형, 경제적 자립에 장애가 

되는 개인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정보는 대개 새터민 하위

집단 내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그쳤다. 

새터민의 빈곤 문제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연구가 있겠다. 다른 

빈곤집단과 비교를 통해 새터민 빈곤 문제의 상대적 규모와 심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터

민 빈곤과 남한 빈곤층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새터민 빈곤문제가 갖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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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특성과 다른 빈곤집단과 공유하는 보편적 현상이 있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도 있겠다. 어떤 유사

한 점들이 있다면, 새터민을 위한 경제적 적응과 빈곤퇴치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존에 시행된 효

과적인 빈곤정책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한의 빈곤집단과 다른 새터민만

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새터민의 특성에 적합한 빈곤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분석 연구결과는 새터민 경제적응을 도모하는 정착지원 정책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장기 정착 새터민의 경제적응을 남한주민, 특히 

남한 빈곤층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새터민의 빈곤연구

새터민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윤덕룡, 강태규, 1997, 윤인진, 1999,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 이금순 외, 2003; 

이기영, 2006; 윤덕룡, 2007, 고혜원, 2008). 특히 다양한 적응 영역 중에서 취업과 소득과 같은 경제적

응이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적 적응의 한 지표로서 실업율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 중 30-40%(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에서 16.8%(윤여상, 윤인진, 이금순, 안

혜영, 서윤환, 엄홍석, 2005)까지 추산하고 있다. 이는 남한 주민 실업율의 5-12배에 해당하는 숫자이

다. 새터민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등의 불안정한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06).

실업율이 높은 만큼 소득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며 특히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거나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하고 있는 개인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1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조

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보수가 98만원으로 남한 근로자 평균임금 171만원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

준으로 나타났다. 200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6년-2001년까지 입국한 새터민 중 86.8%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5.6%가 51만-100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으며, 41.3%가 50만원 이하로 보고하고 있어서(이금순 외, 2003) 새터민의 경제적응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새터민의 경제적 상

황은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진적인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덕룡, 2007, 윤인진, 2007). 윤

덕룡(2007)은 정착기간이 4년 이상과 4년 미만 집단의 비교에서 정규직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4년 이상 거주 집단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인구의 비율이 낮았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소득은 각각 166만원과 106만원인데, 실업인구와 비정규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전환되면

서 소득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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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기간에 이어 새터민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중 하나는 건강이라고 하며, 주관

적, 객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2007). 그런가 하

면 개인의 성별, 학력이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

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육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경제적 적응수준에 큰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윤인진, 2007, 김창권, 2007), 북한에서 학력과 남한에서 교육 취득, 성별, 

북한에서의 경험/배경이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윤덕룡, 2007, 김창권, 2007). 윤덕

룡은 새터민의 내적 성취동기가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내적동기의 지표를 북한에

서 당원여부와 군 경험여부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러한 내적 성취동기가 취업여부와 취업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007).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새터민의 경제적응수준은 소득, 생계지원 의존율, 고용의 형태 등에 있어 전

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

으로는 건강, 북한 학력, 거주기간, 고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연구

새로운 정착지에서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특히 난민의 경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새터민의 경제적응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연

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연구는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이고, 또 다른 유형은 이주민이 정착지에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 패턴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집단들은 이주 초기에 소득이나 

취업에서 취약성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현상을 진입효과(entry effect)라고 설명하였다(Hum & 

Simpson, 2004:53). 이러한 진입효과에 기여하는 요인들로는 언어ㆍ 문화적 차이와 정착국가가 이주

민의 자국에서의 경력, 학력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이 지적되었다. 이주민이 주류집단과 외모가 다른 

가시적인 소수자 집단(visible minority)일 경우 진입효과는 경제적 통합에 좀 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입효과는 이주민이 정착지에 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의 정도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토착민들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

다(Chiswick, 1978, Hum and Simpson, 2005에서 재인용).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들로는 교육수준, 거주기간, 가구원수, 정착지의 언어 

구사능력과 문화적응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lack, 2007; Potocky-Tripodi, 2004; 

Potocky, 1996; Potocky & McDonald, 1995; Akresh, 2007; Hum & Simpson, 2004). 이주지에서의 

교육의 정도는 이주민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착지에서 이전의 교

육과 기술의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이 적을수록, 구체적인 목표를 위한 교육에의 투자가 있게 되

고 이는 소득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ie, 1996; Chiswick, Lee and Miller, 



장기 정착 새터민의 빈곤특성 연구  199

2003; Rooth and Ekberg, 2006). 정착지에서 거주기간은 소득이나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두 국가 간에 문화적 차이가 적을수록, 교육이나 기술의 이전가능성이 높을수록 

본국에서 점하고 있던 경제적 지위로 회복되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wick et al., 2003). 

이주과정에서 이주자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는 U자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주 전의 지위와 비교

하여 이주 초기에는 직업과 소득 지위에서 하락을 경험하고 정착기간이 지나면서 이주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U자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U자형 패턴은 본국에서 경제적 지위가 높았을수록, 

또 이민자보다는 난민의 경우에 가파른 U자 형태를 보이고, 본국과 이주지 간의 문화적 차이나 교육

의 이전가능성이 높거나, 본국에서 가졌던 경제적 지위가 별로 높지 않았을 때 얕은 U자 형태를 보인

다고 한다(Chiswick et al., 2003; Rooth and Ekberg, 2006).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이주자와 난민들의 경제적 정착에 자영업과 이주민 지

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Cobas, 1987; Gold, 1992; Sanders and Nee, 1996). 자영업은 이

주민이나 난민들이 언어 장벽, 교육과 기술의 이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류사회에서 고용이 어렵거

나 낮은 고용지위(underemployment)를 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착지에서 경제적 지위의 

간격(status gap)을 메워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주민들이 자영업을 통해 경제

적 지위를 성취해가는 과정에는 이주민 지역사회가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유입

되는 이주민은 초기에는 이주민 지역사회 내의 열악한 직업을 채우는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취업경험은 이민자 지역사회 내의 적소(niche)를 발견하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며, 이주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본, 정보, 소비자를 동원하여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이주민 난민의 경제적 적응과정을 이주자 집단거주지 모델(ethnic enclave model)이나 

소수인종 중계자 모델 (middleman minorities model)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소수민족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 동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Cobas, 1987; Gold, 1992; Sanders and Nee, 1996). 자영업은 이

주민이나 난민이 정착지에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가는 과정에도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Boyd, 1991). 70-80년

대 미국 대도시 거주 흑인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흑인의 자영업에 대한 의존은 인종차별로 

인한 주류사회에서 취업의 기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

회가 제한되었던 70년대에 흑인들은 흑인지역사회 안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영업이 주된 경제적 

활동 기반이었는데, 인종차별이 완화된 80년대에 공적 영역, 민간 영역에서 취업의 기회의 증가와 자

영업에 대한 의존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주나 인종차별

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제한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자영업은 경제적 지위를 

취득하는 중요한 경로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사회의 빈곤연구  

기존의 빈곤 연구들은 크게 한국 사회의 빈곤의 정도 및 규모와 관련한 연구와 빈곤 결정요인에 관

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빈곤의 정도 및 규모를 살펴 본 연구들은 최저생계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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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절대적 빈곤율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을 이용한 상대적 빈곤율을 가지고 한국사회

에서 빈곤의 규모와 기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비교하였다(최현수ㆍ류연규, 2003, 석재은, 2004. 구인

회ㆍ손병돈, 2005). 

한국 사회의 빈곤상황에 기여하는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여성가구세대의 증가와 함께 빈곤의 여

성화, 노령화의 추세 속에서 빈곤 노인 가구세대의 증가,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이다. 지난 십년 간 여

성 가구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들 여성가구주 세대의 빈곤율도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의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석재은, 2004). 한국사

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노인층의 빈곤화가 또 다른 사회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현수ㆍ류

연규, 2003, 구인회ㆍ손병돈, 2005). 여성가구나 빈곤 노인과 같은 전통적인 빈곤의 취약계층 뿐만 아

니라 임시․일용․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도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

고 있는 또 다른 빈곤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현주 외, 2006). 빈곤의 규모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은 한국 사회의 빈곤율을 11.6%에서 16.37%까지 추정하고 있는데, IMF 이후 빈곤의 규모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극빈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빈곤의 심도도 깊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현주 외, 

2006, 강신욱 외, 2006, 김교성․최영, 2006).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결정요인으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관련 특성, 이

전소득 관련 특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정진호 외, 2002, 김안나, 2007).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로 선행연구들이 자주 지적하는 변수는 연령, 교육, 성별, 장애 및 만성질환 

유무, 취업형태, 고용업종, 고용직종 등이 지적되었다.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가, 노인가구주가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석재은, 2004, 김안나, 2007), 만성질환이 빈곤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보여주었

다(김안나, 2007). 김교성ㆍ최영의 연구(2006)는 연령이나 가구원수 변수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하며,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인구학적 요인

이 빈곤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을 빼고는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련 특성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취업형태,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 수가 유의미한 예측요인

으로 지적되었다(김안나, 2007, 김교성, 최영, 2006).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는 비정규/

임시직, 자영업 등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의 가능

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호 외, 2002, 김안나, 2007).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7년에 실시된 ‘탈북주민 남한 사회적응 연구’의 제3차 추적연구 자료와, 

2006년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조사 2차년도 자료이다.1) ‘탈북주민 남한 사회적응 연구’조사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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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전우택 등, 2003)와 2004년도(전우택 등, 2006)에 실시한 ‘탈북주민 남한 사회적응 연구’의 3차 

추적연구의 일환으로 2001년도와 2004년 연구에 참여했던 151명 중 추적조사에 성공한 106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2001년 당시 연구 대상이 되었던 2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00년 한 해 동안 하나원

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총 293명 중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

로 2001년에 1차 조사에 참여하였고, 2004년에는 200명 중 15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7년에 제 3차 연구에 참여한 106명이다. 제 3차 연구의 설문에서는 이들 

장기정착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의 정도를 남한 준거집단과 비교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부 주요변인들의 측정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척도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직접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규모와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의 상태변화

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로부터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30,000가구를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의 조사 목적이 복지욕구실태와 경제활동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으므로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oversampling)하여 표본의 50%의 가구를 저소득층에 할당하고, 표본의 50%를 일반가구에 

할당하였다(보건사회연구원, 2007). 저소득층 가구의 과대표집을 조정하기 위해 소득층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주요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빈곤여부이며, 빈곤층 여부는 절대 빈곤선 120%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절대빈곤선 120%를 빈곤여부의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

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사업안

내, 2008. 1.). 가구소득이 빈곤선 120% 미만이면 빈곤가구로, 120% 이상이면 비빈곤가구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은 동거가구원의 총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을 모두 더

한 것으로 정의한다. 비빈곤 가구를 0으로, 빈곤가구를 1로 코딩하였다.  

국내외의 이주민, 난민 연구와 빈곤연구들에서 지적된 빈곤 영향요인들을 근거로 본 연구의 독립변

수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독립변수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

준, 노동특성으로 고용형태와 취업가구원 수를, 신체적 특성으로 주관적 건강만족도 등을 포함시켰다. 

가구주 성별 변수는 가변수화 하였고 남성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실 연령과 교육

연수란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노동특성으로는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미취업으로 분

류하여 가변수화하였고, 정규직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취업가구원 수는 실제 취업가족원 수를 사용하

1) 두 표본의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새터민 표본은 2000년도 입국하고 하나원에서 정착지원
훈훈련을 받은 한 기수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새터민 모집단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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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신체적 특성으로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실점의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정착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의 정도를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남한 집단과 비

교했을 때, 각 집단의 빈곤의 규모와 심도는 어떠한지, 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동관련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또 두 집단의 빈곤여부 결정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내부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고, 로짓

분석을 통하여 두 집단의 빈곤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빈곤여부 결정요인 분석모델은 선행

연구에서 파악된 독립변수들-성별, 연령, 학력2), 고용형태, 취업가구원 수, 건강만족도 수준-을 포함

하여 분석모델이 설정되었다.  

4.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1) 연구대상의 특성

① 인구학적 특성

새터민 추적 연구 3차년도 자료와 1차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새터민 가구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41.5%, 남성이 58.5%로, 한국복지패널 가구

주 중 남성이 74.8%에 비해 새터민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새터민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1.3세로 

복지패널 응답자의 평균연령 52.0에 비해 약 10년 정도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복지패널 응답자가 

11.0년인데 비해 새터민의 교육연한은 12.1년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패널 가구와 새터민의 가구성원의 수는 각각 2.9, 2.8로서 매우 유사한 가구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가구원 수도 각각 1.2명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가구 규모와 동

일한 취업 가구원 수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은 복지패널 가구소득이 280만원, 새터민 

가구소득이 192만원으로 새터민의 가구 소득은 복지패널 가구소득의 69%, 2005년 인구조사에서 얻어

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새터민의 총 교육연한은 북한교육과 남한에서의 교육연수를 합산한 것이다. 남북한의 교육제도가 다
르기 때문에 남북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의 직접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두 집단 ‘초등졸’, ‘중
졸’, ‘고졸’ ‘인민학교’ ‘고등중학’등과 같은 교육학제 졸업여부에 대한 질문 결과를 교육연수로 전환
하여 비교하였다. 교육연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탈출과 제 3국 경유, 남한 학제에 편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퇴와 졸업여부, 남한 교육 재학 시 정확한 학년 등이 엄밀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에 새터민의 교육연한이 과다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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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총사례수 연령
교육

수준

가구원

수

취업

가구원수

월평균

가구소득

새터민

남 62(58.5)

41.3세 12.1년 2.8명 1.2명 192만원3)여 44(41.5)

총 106

복지

패널 주민

남 4,920(74.8)

52.0세 11.0년 2.9명 1.2명 280만원여 1,660(25.2)

총 6,580

전국 가구

남 12,401,908

47.9 11.6년 3.27명 1.2명 308만원4)여 3,485,220

총 15,887,128

*모든 복지패널자료는 과대표집을 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

(단위: %)

② 경제적 특성 비교

두 집단의 고용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새터민이 41.5%, 복지패널응답자

가 29.9%로 나타났다.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미취업자는 새터민과 복지패널 응답자가 비

슷한 29.2%, 27.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는 새터민의 10.4%, 남한주민의 21.2%가 종사하고 있어 

남한주민이 새터민보다 비정규직 종사자가 2배 많았다. 자영업에는 새터민의 18.9%가, 남한주민의 

21.0%가 종사하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을 비교하여 볼 때, 새터민이 정규직에 고용된 비중이 

크긴 하지만, 소득수준은 정규직에 있는 남한주민 소득의 53.2%로 나타났고, 새터민 비정규직 근로자

는 남한비교집단의 56.3%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새터민의 소득은 남한비교집단의 79.7%

로 집단 간 소득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미취업가구의 소득은 남한 미취업 가구의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새터민
% 41.5% 10.4% 18.9% 29.2%

월평균소득 210만 152만 252만5) 145만

남한

주민

% 29.9% 21.2% 21.0% 27.9%

월평균소득 395만 270만 316만 133만

<표 2>  고용형태의 비교

3) 새터민 응답자 106명 중 월 평균 소득 1,500만원 이상인 세 응답자의 소득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
다. 이들은 월 소득 1,5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을 보고하였는데 적은 사례 수에 세 응답자의 소
득이 과도한 영향을 미쳐서 평균소득을 과다추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4) 2005년 인구통계 자료는 비교를 위한 또 다른 준거집단 자료로 제시하였다. 

5) 자영업자 중 3명의 고소득자(1,500-2,000만원)가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높여서 새터민 자영업자
의 소득창출능력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자영업이 경제적 지위상승의 중요한 통로임을 보여주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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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두 집단의 빈곤의 규모를 비교하고 있다. 빈곤, 비빈곤 결정 수준인 절대빈곤선 120% 해

당가구를 비교할 때, 새터민의  27.4%가 이 집단에 속하며, 복지패널가구는 18.7%가 이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율 100%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새터민의 24.5%가, 복지패널 가구의 

12.2%가 절대빈곤선 100%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 가구의 빈곤율이 복지패널

가구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절대빈곤의 50%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극빈곤층을 비

교해 볼 때는, 남한 주민 가구의 2%만이 이에 속하는데, 새터민 가구의 17.0%가 이에 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새터민 가구가 심각한 빈곤에 빠져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

황이라고 하겠다. 

새터민의 절대빈곤율이 매우 높은 것과 대비되게, 빈곤선 200%이상의 가구는 새터민 가구의 

56.6%, 남한주민 가구의 59.5%로 빈곤선 200% 이상의 가구분포는 남한 주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빈곤선 100%이상 200% 미만에 속하는 중간층의 새터민 가구는 19.8%에 

비해 남한주민은 27.2%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정착 새터민 가구 중에는 빈곤을 탈피하고 중

산층에 진입하는 숫자가 남한가구의 비율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긍정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시

에 남한 정착 7년 후에도 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새터민 가구의 숫자는 남한 빈곤가구에 비해 높으며, 

빈곤율의 정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새터민의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가는, 즉 새터민 가구의 빈곤의 

심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새터민 응답 가구 중 ‘식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 ‘신용불량자 가족원의 존재’, ‘단전, 단

수의 경험’, ‘난방을 못하는 상황’으로 질문한 극도의 빈곤을 경험한 새터민이 20.8%로 복지패널 가구

(7.9%)의 2.5배 정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절대빈곤율에 이어 새터민 가구의 경제상태가 열악함

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새터민 남한 주민

빈도 ( %) 빈도 ( %)

빈곤선 50% 미만 18 (17.0) 129 (2.0)

50-100% 미만 8 (7.5) 669 (10.2)

100-120% 미만 3 (2.8) 430 (6.5) 

120-150% 미만 10 (9.4) 553 (8.4)

150-200% 미만 7 (6.6) 807 (12.3)

200% 이상 60 (56.6) 3917 (59.5)

결측치 0 (0) 75 (1.1)

합계 106 (100.0) 6580 (100.0)

<표 3>  빈곤율 비교

③ 신체ㆍ심리ㆍ사회적 특성 비교

새터민 응답자의 33.8%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복지패널 응답자의 40.7%가 만

성질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새터민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쁜 것으로 그 동안 보고되었으나 복

지패널 가구원보다는 만성질환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패널 가구응답자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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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서 약 10년 정도 높다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질환자가 차지하는 숫자는 낮지

만 입원일 수에서는 새터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의 건강이 그리 양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단 빈곤율
극빈곤

경험
입원일수

만성

질환자

새터민 27.4% 20.8% 3.58 33.8%

남한

주민
18.7% 7.9% 3.25 40.7%

 <표 4>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2) 빈곤ㆍ비빈곤 집단 간 이원분석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빈곤, 비빈곤 집단으로 양분하였을 때 집단 간의 특성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이원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인구학적 특성비교

남한주민들은 20대, 30대의 연령층에서는 빈곤층이 매우 적으나 50세 이상의 노인층을 포함하는 연

령대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새터민은 빈곤층이 전 연령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빈곤이 노인층과 여성가구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남한의 빈곤층과는 달리 새터민들은 연령뿐만 아

니라 성별과 무관하게 빈곤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장기적 빈곤의 주요 기여요인이며, 남한 빈곤층에 만성질환자가 

많이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새터민 중에서 만성질환자는 빈곤, 비빈곤층에 고르게 분

포되어 있다. 또 남한주민들 중에는 가구규모가 클수록 빈곤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새터민의 

경우 단독가구를 제외하고는 빈곤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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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남한주민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

연

령

의 

4

분

류

20대
3 (23.1)

10.3%

10 (76.9)

13.0%

13 (100.0)

12.3%

13 (5.3)

1.1%

234 (94.7)

4.4%

247(100.0)

3.1%

30대
9 (22.0)

31.0%

32 (78.0)

41.6%

41(100.0)

38.7%

67 (4.6)

4.0%

1374(95.4)

21.7%

1441(100.0)

22.2%

40대
8 (27.6)

27.6%

21(72.4)

27.3%

29(100.0)

27.4%

181 (11.6)

14.7%

1377(88.4)

26.1%

1558(100.0)

24.0%

50대

+

9 (39.1)

31.0%

14 60.9)

18.2%

23(100.0)

21.7%

967(29.7)

78.7%

2292(70.3)

43.4%

3259(100.0)

50.1%

총합
29(27.4)

100%

77(72.6)

100%

106(100.0)

100%

1228(18.9)

100%

5277(81.1)

100%

6508(100.0)

100%

총 

가

구

원 

수

1
6(33.3)

20.7%

12 (66.7)

15.6%

18 (100.0)

17.0%

422(36.9)

34.4%

722(63.1)

13.7%

1144(100.0)

17.6%

2
5 (27.8)

17.2%

13 (72.2)

16.9%

18(100.0)

17.0%

434(27.1)

35.3%

1167(72.9)

22.1%

1601(100.0)

24.6%

3
12 (27.9)

41.4%

31(72.1)

40.3%

43(100.0)

40.6%

166 (11.8)

13.5%

1245(88.2)

23.6%

1411(100.0)

21.7%

4+
6 (14.3)

20.7%

21 (85.7)

27.3%

27 (100.0)

25.5%

207(14.6)

16.8%

2143 

(85.4)

40.6%

2350(100.0)

36.12%

총합
29(27.4)

100%

77(72.6)

100%

106(100.0)

100%

1229(18.9)

100%

5277(81.1)

100%

6506(100.)

100%

가

구

주 

성

별

남
17 (27.4)

58.6%

45 (72.6)

58.4%

62 (100.0)

58.5%

725 (14.0)

59.0%

4459(86.0)

84.5%

5184(100.0)

79.7%

여
12 (27.3)

41.4%

32(72.7)

41.6%

44 (100.0)

41.5%

503(38.1)

41.0%

818 (61.9)

15.5

1321(100.0)

20.3%

총합
29(27.4)

100%

77(72.6)

100%

106(100.0)

100%

1832(27.8)

100%

4748(72.8)

100%

6580(100.0)

100%

만

성

질

환 

유

무

유
11 (29.7)

37.9%

26 (70.3)

33.8%

37(100.0)

34.9%

870(33.0)

70.8%

1769 

(67.0)

33.5%

2639(100.0)

40.6%

무
18 (26.1)

62.1%

51 (73.9)

66.2%

69 (100.0)

65.1%

359 (9.3)

29.2%

3504 

(90.7)

66.5%

3863(100.0)

59.4%

총합 29(27.4) 

100%

77(72.6)

100%

106(100)

100%

1229(18.9)

100%

5273(81.1)

100%

6502(100.0)

100%

<표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비교

② 노동관련 특성 비교 

취업이 빈곤탈피의 주요 수단임은 새터민, 남한주민 두 집단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다. 새터민과 남

한주민 모두 빈곤층의 약 절반정도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빈곤수

준을 볼 때, 남한주민의 경우 정규직 취업자의 2%만이 빈곤상태에 있는 반면 새터민 중에서는 정규

직 취업자의 21%가 여전히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들에게 가용한 취업의 기회가 저

임금 직종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각 고용형태 별 빈곤율을 볼 때,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미취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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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비정규직, 정규직의 순서로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새터민 가구는 미취업 가구, 비정

규직, 정규직, 자영업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한주민 가구의 경우 자영업이 미취업 다음으로 경제적으

로 취약한 집단인 반면, 새터민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가장 낮은 고용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터민

빈도 (%)

남한주민

빈도 (%)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

정규

직

9 (20.5)

31.0%

35(79.5)

45.5%

44(100.0) 

41.5%

40 (2.1)

3.3%

1880(97.9)

36.1%

1920 (100.0)

29.9%

비

정규

직

3 (27.3)

10.3%

8 (72.7)

10.4%

11(100.0)

10.4% 

155(11.4)

12.7%

1210 (88.6)

23.2%

1365 (100.0)

21.2%

자영

업

2 (10.2)

6.9%

18 (90.0)

23.4%

20(100.0)

18.9%

236 (17.5)

19.3%

1114 (82.5)

21.4%

1350 (100.0)

21.0%

미취

업

15 (48.4)

51.7%

16 (51.6)

20.8%

31(100.0)

29.2%

792 (44.1)

64.8%

1003 (55.9)

19.3%

1795 (100.0)

27.9%

총합
29 (27.4)

100%

77(72.6) 

100%

106(100%)

100%

1223(19.0)

100%

5207 (81.0)

100%

6430 (100)

100%

<표 6>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른 빈곤비교

③ 심리ㆍ사회ㆍ신체적 특성 비교

<표 7>은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심리ㆍ사회ㆍ신체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것이다. 선

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낮은 학력이 빈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남한 

빈곤층은 비빈곤층 보다 학력이 낮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

터민의 경우에는 학력과 빈곤 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 반대로 빈곤층이 비빈곤층 보다 학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새터민 관련 선행 연구 중 

일부는 남ㆍ북한에서 교육이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가 하면

(윤덕룡, 2007),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개발된 인적자본이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에서 사회ㆍ경제

적 적응에 별 차이를 가져다주지 않는다(윤인진,2007, 김창권,2007)는 결과를 보여주어 일관되지 않는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새터민의 인적자본과 빈곤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적응을 하는데 북한에

서 취득한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설명은 남한에서 아직도 교육을 받고 

있는 새터민들이 학업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증가가 

아직 경제적 성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기존의 빈곤연구들과 일관되게 두 집단 모두에서 가구 내 취업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과 남한주민 모두 비빈곤 가구는 1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비빈곤 가구의 취업원수는 새터민 가구가 남한 주민 비빈곤 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빈곤가구의 취업원수는 새터민 가구의 취업원 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가족원이 소득창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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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겠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교육연한

새터민
빈곤 13.66 2.27

1.85*
비빈곤 12.75 2.21

빈곤 7.09 5.03 -37.01***
남한주민

비빈곤 11.96 4.03

  가구 내 취업자 수 

새터민
빈곤 .55 .51

-7.49***
비빈곤 1.43 .55

남한주민
빈곤 .64 .82 -27.37***

비빈곤 1.33 .81

  건강 만족도

새터민
빈곤 2.93 .98

1.88*
비빈곤 3.32 .90

남한주민
빈곤 2.62 1.56 -18.53***

비빈곤 3.48 1.46

  복지서비스 이용율

새터민
빈곤 .96 1.42

1.88*
비빈곤 .51 .98

남한주민
빈곤 1.37 2.14

9.22***
비빈곤 .37 1.80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빈곤 비교

p<.001 ***, p<.001 **, p<.05 *

건강만족도는 새터민, 남한 주민 두 집단 모두에게 빈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만족

도가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경제ㆍ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

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율은 빈곤층이 비빈곤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빈곤층은 비빈곤

층보다 3배 이상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새터민의 경우에도 빈곤층이 비빈

곤층의 약 2배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터민의 빈곤문제가 남한주민보다 

더 심각하고, 정착관련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비해 복지서비스 활용 정도는 남한 비교집

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을 위한 서비스자원의 확대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8>은 새터민이 많이 활용한 서비스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이다. 새터민이 가장 많

이 활용한 두 가지 서비스로는 생계비 지원과 학비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물품지원, 의료서비스가 

있었다. 빈곤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생계비 지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놀랍지 않으며, 그 다음

으로는 남한사회에서 통합의 중요한 도구인 교육지원이었다. 새터민 집단의 특성상 정신적 외상경험

이나 정착과정의 스트레스, 세대 간 문화적 갈등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가족 상담의 필요성이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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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되지만 상담서비스를 활용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3명에 불구하며, 알코올이나 가정 폭력

으로 인해 서비스를 활용한 응답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는 재정지원과 취업지원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들에게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 통합이 최우선적 관심사임을 보여주었다. 재정지원서비스

에 대한 관심은 생계비 지원이 가장 많이 활용된 서비스였다는 점과 일관되는 결과이나, 설문응답자 

중 취업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는 지적은 

좀 놀라운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취업상담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적절성의 문제가 서비스 활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하겠다. 재정지원과 취업지원 다음으로는 주택지원서비스와 북한이나 제 3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

로 데리고 오는데 도움을 필요한 서비스로 지적하여, 주거환경의 향상과 가족과의 재상봉이 중요한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학교 교육(14 응답자)이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세대의 인적자본 육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

항목 생계비 학비지원 물품 의료

빈도 29 24 8 7

가장 필요한

서비스 

항목 재정지원 취업 주택지원 북한가족입국

빈도 28 28 20 19

<표 8>  새터민의 복지서비스 실제 활용과 우선순위 인식 간의 비교

2.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빈곤 결정요인 분석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해서 로짓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9>는 가구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빈곤여부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행한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빈곤여부 결정요인 분석모델의 적합성과 설명력을 보면, 유의

수준 .001에서 두 모형 모두 적합하며, 아래의 분석모델로 새터민의 빈곤을 약 65% 설명하고, 남한주

민의 빈곤을 37% 정도 설명하고 있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고용형태, 취업가구원 수, 교육연한, 건강만족도 등 

선행연구에서 빈곤 결정요인이라고 지적된 변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여부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에 빈곤의 가능성이 높으며, 취

업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 또한 빈곤여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자영업, 미취업자들은 정

규직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터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취업가구원 수, 건강만족도의 세 요인만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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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가구원수

가 많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가구원 수는 

빈곤여부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의 성별은 빈곤여부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적응에 주요 영향요인

으로 지적되는 교육연한과 고용형태 또한 빈곤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육연한을 남ㆍ북한 교육연한으로 구분하여 로짓분석을 실행하여도 이 변인은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나 이원분석 결과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수준이 다르고, 빈곤율

에도 차이가 나타났으나, 로짓분석에서 결과는 이러한 고용형태가 빈곤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남한주민

B Wald Exp(B) B Wald Exp(B)

가구주 성

(남성 기준)
-.59 .53 .55 .03 .12 .97

연령 .08** 4.93 1.07 .02*** 19.65 .99

취업의 형태

(정규직 기준)

비정규직 -.01 .00 .99 1.21*** 52.00 3.36

자영업 1.59 2.04 4.92 1.66*** 98.29 5.23

미취업 2.18 2.90 8.82 1.64*** 85.48 5.17

취업

가구원 수
-5.13*** 14.90 .00 -.57*** 77.78 1.80

교육연한 .03 .03 1.03 -.12*** 156.05 1.13

건강만족도 -.95* 5.47 .39 -.18*** 18.63 1.12

상수 1.32 .16 3.75 -3.09*** 42.86 .045

사례 수 106 6468

-2LL

Model 𝝌²

Nagelkerke 𝑹²

61.37

62.38***

.65

4719.33

1702.70***

.37

<표 9>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빈곤결정요인의 로짓분석

  *** p<.001, ** p<.01, * p<.05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빈곤 결정요인으로 지적된 교육, 고용형태가 새터민 가구의 빈곤에는 유

의미한 영향요인이 미치지 않는다는 로짓분석의 결과를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로짓분석에서 사용한 

동일한 변인들을 가지고 새터민 가구소득이란 연속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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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가구주 성 -.02 .81

연령 -.18 .07

취업의 형태  

(정규직 기준)

비정규직 -.05 .64

자영업 .32 .00

미취업 -.17 .21

취업가구원 수 .48 .00

북한교육연수 .17 .07

남한교육연수 -.06 .54

건강만족도 -.03 .73

사례 수 106

F=4.59(df=9)

adjusted R2=.24***

<표 10>  새터민 가구소득의 회귀분석

새터민 가구소득의 회귀분석 모형은 유의수준 .00에서 유의하였고, 본 회귀모형의 새터민 가구소득

에 대한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새터민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한 요인은 연령, 취업형태 중 자영업, 취업가구원수, 북한교육연수로 나타났다. 로짓분석 결과와 일관

되게 연령이 높으면 소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 p=.07). 취업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β=.48, p=.00) 취업원 수와 가구소득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

났다. 이는 로짓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구주의 성별이 소득과 무관하다는 결과 또한 로짓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고용형태가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에서는 고용형태가 빈곤여부에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비정규직, 미취업이란 고용형태는 가구소득과 관계가 없지만 

자영업은 소득에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2, p=.00). 이는 기

술통계나 이원분석의 결과에서 자영업이 남한가구와의 소득비교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고, 다른 

고용형태와 비교할 때 빈곤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남북한 총 교육연한은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ㆍ북한 교육연한의 영향력을 나누

어 살펴 볼 때, 북한에서 교육연한이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 p=.07). 

즉 북한에서 취득된 인적자본이 남한에서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에서 

취득한 교육은 소득의 수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취득한 교육연한의 평균값은 

.82년이고, 남한에서 교육받은 새터민의 평균교육 연한이 2년이고 편차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남

한에서 교육이 소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길지 않아서 일 가능성이 있다. 

로짓분석에서 건강만족도는 빈곤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수준 결정과

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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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겠다. 첫째, 연령은 빈곤여부의 결정뿐만 아

니라 소득수준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형태는 빈곤여부에는 유의한 결정

요인이 아니지만 자영업이란 고용형태는 소득수준 결정에는 유의미하고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취업가구원 수는 빈곤여부에도 강력한 결정요인이지만 소득수준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남북한 교육연한을 합산하거나 나누는 어떤 경우에도 빈곤결정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득수준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취득한 교육이 소

득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만족도는 빈곤여부에는 유의한 결정요인이지만 

소득수준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이 이들의 남한사회에의 통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남한에 정착한지 만 7년이 되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상태, 특히 이들의 

빈곤문제를, 준거집단이 될 수 있는 남한주민의 경제적 특성과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정착 새터민의 경제적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면 빈곤층의 빈곤의 심도는 심각

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우려되는 상황이 공존함을 볼 수 있었다:

남한 사회에서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새터민의 미취업률이 남한 주민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빈곤선 200%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새터민이 반 수 이상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 비교집단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새터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수가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또 다른 긍정적인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동안 높은 빈곤율이 새터민의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에 큰 장애가 되는 문제로 지적

된 것과 일관되게, 본 연구에 참여한 새터민들은 남한에 정착한지 7년이 넘은 장기정착민들에게도 빈

곤은 아직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가구소득이 남한주민에 비

해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정착 새터민 중 빈곤가구의 비율은 

남한 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빈곤의 심도가 깊을수록 빈곤가구의 비율은 남한주민과 더 큰 격차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의 빈곤의 규모와 심도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장기정착 새터

민 가구 넷 중 한 가구가 절대빈곤선 100% 미만의 극빈곤층에 속하며, 그 중 상당수가 절대빈곤선 

50% 미만의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극빈곤층에 속하는 새터민들은 

남한의 빈곤층과 같이 여성가구주, 노령인구,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주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

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능력이 있는 개인들조차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새터민의 남한사회로의 경제

적 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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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결과는 새터민의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개선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새터민 경제적응 개선 전략을 위한 함의 중 첫 번째는 새터민과 남한 주민 간에는 고용형태에 따른 

빈곤이나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의 고용형태 중 자영업은 가장 빈곤율이 높은데 

비해 새터민 집단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 소득이 가장 높고, 빈곤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개선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자영업 부문을 확대시

키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이 새터민의 경제적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윤인진, 2007; 윤덕룡, 2007). 이는 또한 이주민이나 

난민의 경제적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자영업의 중요성과 기여에 대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

다(Gold, 1992; Yamanaka & McClelland, 1994; Sanders and Nee, 1996). 본 연구의 결과는 새터민

의 창업을 지원하였던 정착지원정책이 올바른 경제정착 지원 방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

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외국의 이주민이나 난민들의 자영업이 자민족 지역사회 내에 성숙된 물적자본과 사회적 네

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을 동원하면서 창출된다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새터민 지역사회의 규모와 경

제력의 성숙도, 즉 지역사회의 물적,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의 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을 통해서 상당 수준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

는 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새터민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물적자본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 새터민 지역사회라는 보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closure in social network) 이들이 

새로이 유입되는 새터민들에게 이주 초기에 취업의 기회와 소득원을 제공하면서 점차 창업을 준비하

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 줄 수 있다면 외국의 이주민이나 난민의 경우와 유사한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의 정착지원의 방법으로 관주도의 직업창출도 필요하

지만 새터민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갖는 고용창출의 잠재력을 활용하

는 전략도 고려하여야 하겠다(Yamanaka & McClelland, 1994; Cobas, 1987; Gold, 1992; Sanders 

and Nee, 1996). 

둘째, 가구 내 취업원 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새터민의 가장 

큰 빈곤결정 요인이며 소득 결정요인은 가구 내 취업원 수인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새터민 빈곤가

구의 취업원 수는 비빈곤 가구의 1/3 정도이고, 남한빈곤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새

터민 취업지원을 위한 관ㆍ민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새터민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소득지원에 이

어 취업서비스를 지적한 것도 취업의 기회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동시에 새터민

들의 취업 서비스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취업지원서비스의 적절성과 

접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따라서, 새터민의 취업욕구와 취업지원서비스 간의 적합성에 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새터민 가구의 취업원 수를 증대시키려는 기타 전략으로는 미취업

자를 위한 취업훈련을 강화하는 것,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의 강화 등이 필요하겠다. 그 이외에

도 앞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창업지원을 하여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있겠다. 미국 내 이민 집단 중 이민 1세대 가구 소득이 백인가구 평균소득보다 크게 낮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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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소규모 자영업에 가족원들이 투입되어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Yamanaka & McClelland, 1994). 

셋째, 새터민의 건강문제 개선 전략 또한 경제적 지위 향상에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건강만족도와 빈곤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건강문제와 빈곤 간

의 긴밀한 관계가 지적되었고, 의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윤인진, 2007). 새터민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문제를 개선하

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남한 입국 초기에 의료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기진단을 

하도록 하며, 이들의 의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이들의 노동능력을 개선하거나 보존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새터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의료문제와 이

용패턴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을 갖춘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급여 혜

택 상실을 우려하여 고용기회가 불안정하다고 생각되면 쉽게 취업이나 소득창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주 초기에 의료급여 혜택을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보장해 줌으

로써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빈곤 관련하여 건강의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장애와 만성질환만을 다루고 있는데, 새터민의 특수

한 배경을 고려할 때 건강문제는 신체적 질병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심리ㆍ정신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을 저해하는 “진입효과”를 완화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할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규직에 고용되어 있는 새터민의 소득이 비정규직 종사자들과 소득에 있어 별 차이

가 없다는 점이나, 정규직 종사 새터민 가구의 소득이 남한주민 비교집단과 소득 격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두는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저소득 단순노동 업

종에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의 교육이 소득창출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결과는 남한주민

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인적자본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새터민의 남한 내 교육의 정

도는 소득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 

교육 연한은 2년이었고, 남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젊은 층이었는데 이들이 탈북과 제3국을 거치는 

기간 동안 교육손실을 고려하면 남한에서 2년이란 교육기간은 총 교육연한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서 빈곤탈피나 소득에 유의한 차이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국의 이주민이나 난민의 경제적 정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본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가파른 U자형 적응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 중 본국에서 교육이 정착지에서 인정되지 않거

나 기술 이전성이 낮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는 컸다는 결과

를 고려할 때, 새터민을 위한 교육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새터민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교육이 가능한 이주 첫 세대들에게 정규교육의 기회를 

지원함으로 써 남한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터민 2세대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함으로 써 빈곤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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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을 위한 직업 훈련은 새터민의 관심이나 적성과 시장성에 대한 정확한 사정에 근거한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 써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혜원, 2007). 외국 난민의 경

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착지에서 고용가능성이 있는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investment on destination specific skills)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iswick, 

Lee and Miller, 2003). 

본 연구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 문제를 남한주민과의 비교 연구를 통

해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첫 시도로서 의의를 갖지만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새터민과 

남한 주민에 관한 분석 자료가 수집된 시기에 약 12개월 차이가 있어 두 집단 간의 빈곤수준을 비교

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남한빈곤집단은 과학적인 표집방법으로 추출되어 대표

성을 갖고 있지만 새터민 자료는 2000년도 입국자로 표본 대상이 제한되었다는 제한점과 설문참여자

의 자기 선택(self-selection)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2000년도에 입국하고 하

나원을 출소한 새터민의 2/3가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남한에 만 7년 거주한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 실

태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물적ㆍ사회적 자본 형성과정, 지역사회의 사회적 네트

워크와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 간의 관계, 다양한 취업서비스의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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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of North Korean Sett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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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poverty among 

North Korean settlers in Korea in terms of its magnitude, the severity, and its 

determinants by comparing it with the South Korean poor. The data used for this 

analysis were the second Korean Social Welfare panel data for the South Koreans 

and the third longitudinal study on North Korean settlers in the South.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of the North Korean settlers reached about 70% of the 

South Korean counterparts. The percentage of the North Korean households that  

earn 200% of the poverty line was about the same as the South Koreans, which 

indicates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atus of the long-term settlers in the 

South. However, the North Korean settlers below 100% of the poverty line were 

twice as much , and those under 50% of the poverty line were 8 times more than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Despite the improved economic status of the 

long-term North Korean settlers in the South, those who still live below the 

poverty line tend to remain in poverty, which is chronic and severe. The 

determinants of the North Korean settlers' poverty were identified as 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employment, alcohol problem and health 

satisfaction level.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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